
제조업 체감경기 사상최악
9 8년 1 / 4분기 BSI 75 … 수출·내수·자금 전부문 악화

9 8년 1 / 4분기 제조기업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. 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김상하)에 따르면, 98년 1 /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( B S I )는 7 5로 9 7년 4 / 4분기

의 9 3보다 1 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서울지역은 이보다 낮은 6 8로 나타나 사상 최악의

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. 

9 7년 4 / 4분기는 생산 B S I가 75, 내수 71, 수출 84, 설비

가동률 77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경기가 좋지 않았으며

자금 B S I는 5 1로 악화됐고 원재료 가격 역시 3 3으로 크

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.

9 8년 1 / 4분기 전망에서도 수출BSI 92, 내수 7 3으로 개선

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자금사정(58) 악화와 원재료

가격상승( 3 3 )이 겹쳐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

전망이다.

또 설비가동률과 생산 B S I는 각각 83, 80으로 생산감소

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채산성(55) 역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. 

기업규모별로는 9 7년 4 / 4분기에 대기업 53, 중소기업 5 7로 모두 기준치 1 0 0을 크게 밑돌았으며, 98년

1 / 4분기에는 대기업 77, 중소기업 6 5로 나타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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